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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성읍 대명아파트에 거주하며 거진농협 현내지소
하나로 마트에 근무하고 있는 전성은(41세) 주부는
“남편과두아들, 그리고양가부모님등온가족이새
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고, 아울러 고
성지역의경기가활력이생겨나길희망한다”고했다.

간성읍금강농협맞은편에서족발·보쌈전문점‘최왕골족발’을운영하고있는최인석
(41세)·박인화(43세)부부는“8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가족들 모두가
건강한가운데장사를지속할수있기를바란다”고소망했다. 이들 부부는“지난해는어
려운경기로인해사람들이힘겨워했다”며“새해에는장사가잘돼신바람난다는희망찬
이야기들이전해져오기를기대한다”고했다. 

부산이 고향으로 55연대 1대대 2중대
에서 군 복무중인 구태성 일병(21세)은
“새해에 연대장님을 비롯한 55연대 소속
모든 장교 및 장병들이 안전사고 없이 건
강한모습으로군생활을할수있기를바
란다”고했다.
아울러“부산에있는가족들과사랑하는

모든사람들이바라는소망이이뤄지는한
해가됐으면한다”고덧붙였다.  

죽왕면향목리에서 2650㎡의면적에서소 180두를기르며축산업을하고있
는홍대성씨는(65세) “지난해는소값이큰폭으로떨어져저를비롯한축산농가
들이 많은 어려움이 따랐었는데, 새해에는 소값이 올라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돼
모든 축산 농가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소 사육에만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란
다”고했다.

거진읍 행랑골에 살고 있으며 고성군에서 개인택시
운수업에종사하고있는이광일씨(59세)는“날로침체
되어가고있는경기가긴터널을벗어나새해에는택
시영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과거 명태가 많이 잡혀 거
진 일대가 사람들로 북적이던 옛 모습을 되찾았으면
좋겠다”고했다.

족발·보쌈가게운영최인석·박인화부부

“가족들건강하고장사잘되기를…”
죽왕면서축산업종사홍대성씨

“소값올라축산농가들근심덜었으면”

개인택시운영이광일씨

55연대구태성일병

하나로마트근무주부전성은씨

“양가부모님과가족들
건강하고행복한새해”

“거진일대사람북적이던
옛모습되찾았으면”

“부산가족들건강하길”


